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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백 <2006년 9월 16일>
연기자 윤손하가 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다. 이날 오후 6시 서
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1000여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웨딩마치
를 울렸다. 중견 탤런트 임동진이 주례를, 개그맨 정준하가 사회를
맡았다. 축가는 가수 성시경이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를 불렀다.

가을극장가뒤흔들 세남자 브래드 피트 vs 디캐프리오 vs 키아누 리브스

19일 개봉 ‘애드 아스트라’의 브래드 피트 25일 개봉 ‘원스 어폰 어 타임 인…’의 디캐프리오 25일 개봉 ‘레플리카’의 키아누 리브스
19일 개봉하는 ‘애드 아스트라’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은 물론 제작한 작

품이다.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 태양계 끝으로 향하는 우주비행사의 묵직
한 서사가 SF장르로 완성됐다.

1987년 데뷔해 ‘미남배우’의 대명사로 통한 브래드 피트는 한때 안젤리
나 졸리와 더불어 ‘브란젤리나 커플’로 전 세계 팬을 사로잡았다. 이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발 벗어나 영화 기획과 제작자로서 진중한
행보를 걷고 있다.

2002년 영화사 플랜B(PLAN B)를 설립한 그는 2007년 ‘디파티드’로 아
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제작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후
‘트리 오브 라이프’ ‘문라이트’ 등 예술영화는 물론 ‘월드워Z’ 같은 블록버
스터를 제작해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다.

도전과 철학은 ‘제작자’ 브래드 피트를 대변한다. 1880년대 흑인노예 이
야기인 ‘노예12년’으로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또 한번 차지했고, 봉준
호 감독의 ‘옥자’ 제작에도 과감히 나섰다. 이번 ‘애드 아스트라’의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제작자로서 그를 두고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통찰력이 뛰
어나다”고 밝혔다.

1991년 데뷔해 ‘꽃미남 아이콘’으로 인정받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여전히 가십의 주인공이다. 20대 초반 금발 패션모델들을 번갈아 연인으
로 삼으면서 파파라치의 주요 표적이 됐지만 스캔들이 그를 설명하는 전
부는 아니다. 그는 20여 년째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운동가이기도 하다. 최
근 브라질 아마존 밀림 화재에 500억 달러(61억 원)를 기부한 것도 환경운
동가로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둔 계기는
2000년 영화 ‘비치’다. 당시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해변을 훼손하면서 관
련 이슈에 눈을 뜬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환경재단을 설립해 멸종위기 동
물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기부도 해왔다. 얼마 전 맹그로브 나무
복원을 위해 1억 달러(1168억 원)를 기부한 그의 SNS는 온통 환경 이야기
로 가득하다. 2016년 ‘레버넌트’를 통해 4전5기 끝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을 받고나서 “인류는 환경에 신경 써야 한다”며 “우리는 후손을 위한 행동
에 나서야 한다”는 소감을 통해 환경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디캐프리오가 25일 내놓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할리우드’는 실
제 할리우드 스타인 그가 그리는 1969년 할리우드의 이야기다. 브래드 피
트와 처음 투톱 주연을 맡아 관심을 더한다.

1991년 영화 ‘폭풍속으로’를 통해 청춘스타로 떠오른 뒤 1999년 ‘매트릭
스’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오랜 슬럼프를 겪었다. 2001년 아이를 임신
한 약혼자가 유산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우울증에 빠졌고, 작품 활
동도 뜸한 데다 거리에 누워있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자주 찍히면서 ‘노숙
자가 됐다’는 소문에도 휘말렸다. 하지만 2015년 ‘존윅’ 시리즈로 재기했
다. 네팔로 수행을 떠날 만큼 불교에 심취했고, 주변을 돌보는 성품의 결실
이었다. ‘매트릭스2’ 촬영 도중 스턴트맨 12명에게 자비로 고가의 오토바
이를 선물했다. 그들 가운데 데이비드 레이치와 채드 스타헬스키는 훗날
‘존 윅’의 연출자가 돼 키아누 리브스에게 제2의 전성기를 되찾아줬다.

국내팬들은비우는그의삶에존경의마음을보낸다.같은옷과신발을몇
년째 사용하고, 허름한 차림에 슬픈 표정으로 노숙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자
주 목격되면서 이를 모은 ‘슬픈 키아누’라는 ‘밈(meme·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놀이)’이 유행했을 정도다. 25일 개봉하는 ‘레
플리카’는그의새로운모습을확인할수있는영화다.가족을잃은생명공학
자가인간복제라는금기의실험에성공하면서벌어지는이야기로,자신의삶
처럼드라마틱한이야기를풀어낸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20대에 전 세계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중년에 이르러 소신과 연륜을 더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 동안 변함없이 톱스타의 자리를 지켜온 브래드 피트(56), 리어나도 디
캐프리오(45)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55) 이야기다.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이들은 갓 데뷔해 ‘꽃미남’으로 군림하던 시간을 지나 이제 ‘꽃중년’이란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활발히 연기하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개인의 성공을 딛고 더 넓은 사회로 향한다는 점이다. 마침 이들이 주연한 영화가 같은 시기 개봉하면서 각기 남다른 행보가 눈길을 끈다.

‘철학’을 담는 제작자
묵직한 SF서사완성

“스캔들이 전부는 아냐”
20년간환경운동헌신

사고·우울증·노숙자…
‘비우는 삶’으로 재기

연기력은 물론 외모까지 완벽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차례로 가을 극장가를 찾는다. ‘애드 아스트라’ 브래드 피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할리우드’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레플리카’ 키아누 리브스다.(왼쪽부터) 사진제공｜이십세기폭스코리아·소니픽쳐스코리아·조이앤시네마


